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는 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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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이성애중심주의가 만연하듯이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시스젠더 
중심주의가 강력히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을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이성애자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별 정체성은 겉모습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목소리 등을 가지고 성별 정체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로 불리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카드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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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별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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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신체는 여성과 남성의 몸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범주를 
허물고 넘나듭니다. 남성이지만 포궁을 가지고 있다면 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페니스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신체와 특정 
성별을 연결짓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의 신체를 생물학적 이분법으로 
분류하지 맙시다.

알아둡시다!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카드뉴스 보기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지정성별’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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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성별이라는 단어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지정받았다는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강제적 성별 지정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단어를 오남용하지 맙시다.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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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기

*지정성별(sex assigned at birth)은 출생 시 염색체나 외부성기를 
기준으로 의사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정하여, 출생 증명서 등 
문서에 기록한 성별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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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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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를 포함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을 지칭해야 할 때는 앞에 
시스[젠더]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 할 때,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시스젠더 뿐만이 아닌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식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또한 성별을 이분법적 으로만 나누는 
것은 이에 들어맞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실천합시다!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카드뉴스 보기

시스젠더중심주의에 갇히지 않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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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공간 접근성에 대해서 고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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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이분법적인 공간 앞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에 필수적인 공감임에도 
항상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여성/남성 화장실 표시 대신 
성중립 화장실 표시를 사용하거나, 소변기와 양변기의 픽토그램을 사용해 
주세요. 숙소의 경우, 성별 이외에 다른 기준(잠버릇, 취침시간 등)을 고려해서 
방을 나누도록 실천해봅시다. 하지만 대중 목욕탕, 수영장처럼 성중립적인 
대안을 현재로서 마련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트랜스젠더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점을 고려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합시다.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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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숙소 등의 공간을 성중립적으로 구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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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안전한 퀴어 커뮤니티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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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상대방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우호적인지 알 수 
없는 환경이라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배제되고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퀴어 당사자도 본인이 속하지 
않는 다른 퀴어 집단에 대해 앨라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트랜스젠더 
앨라이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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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기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